
opusdei.org
성모님의 해 (2)
성모마리아의 탄생의 신비. 성모님의 해를 마지하여 마리아의 삶에대한 가르침을 찾아본다.
2010-3-17.
메시아의 강림을 우리 선조들이 기다리신지가 많이 지났다. 하느님께서는 천국의 문을 열을 구원자를 약속해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의 희망은 몇백년동안 다윗의 후손인 동정녀에게 있었고, 그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라는 예언을 받고 있었다 (이사야 7,14).
세대가 지나 신심이 깊은 이스라엘인들은 미카예언자가 말씀하셨던 대로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질 메시아의 어머니가될 처녀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다. (참고 미카 5,2).
바빌론 유배가 끝난후, 이스라엘에서는 메시아의 희망이 더욱더 격앙되었고, 그리스도의 탄생 전 몇년의 이스라엘 땅은 감격에 다득차 있었다. 많은 예언자들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는것 같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중에 시메온은 눈을 감기 전에 구원자를 볼것이라는 예언까지 받았었다.
나이가 많은 안나라는 과부도 금식과 기도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래고 있었다. 이 두사람은 결국 아기예수님을 뵙고 안을수 있는 영광을 얻었다 (루가 2,25-38 참고).
로마 제국의 이야기에 나오듯이 무종교 세계에서까지도 그때 큰일이 벌어질것이라는 징표를 느끼고 있었다. 옥타비어스 아우구스터스 황제의 세계 평화 (Pax romana) 도 마찬가지로 이땅의 진실된 평화의 왕자가 태어날것이라는 증조이기도했다.
시대는 구원자를 받아드릴 준비가 되있었다. 그러나 때가 차자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어 여인에게서 태어나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갈라 4, 4-5).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딸, 부인, 어머니를 신중히 선택하신다. 동정녀 성모님은 하느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창조물이었고 원죄없이 잉태되셨다. 큰 침묵중에, 전승은 우리에게 가을에 태어나셨다고 전해준다. 그 누구도 어떤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몰랐고 하늘의 천사들만이 잔치를 열고 있었다. 복음서에 나오는 족보중에 성루가가 마리아의 족보를 열람하고 있다.
다윗의 자손이었고 예언자의 말씀대로 이사이의 그루터기에서 햇순이 돋아나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움트렀다 (이사야 11,1). 그리고 바오로 사도도 로마인들에게 예수그리스도께서 육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고 말씀하신다. (로마서 1, 3).2세기에 쓰여진 야고보의 원복음이라는 외경에서도 성모님의 부모님의 이름이 요아킴과 안나였다고 알려주고, 성전은 마리아께서 갈릴래아 땅이나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셨을 것이라 전해준다.
예루살렘에 있는 에서는 5세기에 성녀 안나의 집위에 성당이 건축되었다.  전례에서도 구약에나오는 “그분께서는 이처럼 사랑받는 도성에서 나를 쉬게 하셨다. 나의 권세는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말씀을 성모님의 말씀으로 받아드린다 (집회 24,11).
마리아께서 태어나시기 전까지 이땅은 죄의 어두움에 덮혀 있었다. 그래서 교회는 성모 탄생 축일에 “당신의 탄생으로, 성모님이어, 이세상에 기쁨을 가져 오셨습니다, 당신에게서 정의의 태양이신, 우리 하느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라고 기도 드린다. 그때는 세상이 알지 못하였다. 이 땅은 잠을자고 있었기 때문이다.
J.A. 로아르떼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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